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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대형마트, 
일요일에 영업한다!

- 11월 넷째주부터 서울시 중구 지역 대형마트 일요일 이용 가능
- 산업부는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이 타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11월 14일 서울시 중구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고시를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매주 주말 대형마트 2개소*, 준대규모

점포 2개소**를 방문할 수 있게 되며, 일상속 편의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형마트: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이마트 청계천점
   ** 준대규모점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신당점,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월 22일 민생토론회 이후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대구와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 의정부 등 여러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였으며, 이번에 서울시 중구가 이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중구는 서울 지역 내에서 세 번째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가 되었다. 특히, 중구는 전통시장이 다수 위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 노력을 통해 의무휴업

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산업부는 중구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해 왔다. 

  산업부는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이 여타 지자체에도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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